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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Atofina, 원가절감 비상경영 돌입
에너지 사용 줄이고 나프타 구매선 다변화 … 평택․인천항 적극 활용

삼성Atofina(사장 고홍식)가 고유가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삼성Atofina는 고홍식 사장 주재로 <생존원가 달성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에너지와 물류, 구매비

용 등 각 부문별로 생존원가 달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5월17일 밝혔다.

삼성Atofina 관계자는 “2004년 경영목표를 수립할 당시 나프타 기준가격을 톤당 260달러, 환율을 1100원으로 

예상했으나 나프타 가격이 1월 톤당 354달러를 기록한 이래 5월 현재 380달러를 육박하고 있으며 환율도 1200

원으로 급등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Atofina는 우선 총 제조원가 중 에너지 사용 비율을 앞으로 3년간 18.5% 이하로 낮추어 2500

억원 수준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국제유가가 1달러 상승하면 원가부담이 한해 300억원 가량 더 늘어나는 데 대비해 구매비용 절감에 박차

를 가할 방침이다.

주요 원자재 및 부자재에 대한 국산화,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생산-영업-구매부서 간의 상시 업무협조 시

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해 나프타의 재고자산을 효율화시켜 현금흐

름(Cash-Flow) 우선 경영에 집중하고, 중동지역

에 집중돼 있는 구매선을 러시아, 유럽(지중해), 

미국 등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아시아프리미엄(국

제시세보다 톤당 5달러 정도 더 지불) 헤징 전략

을 구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황기에 상대적으로 시장가격에 영향

을 덜 받는 고부가가치 차별화제품으로 포트폴리

오를 다양화시켜 시장점유율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켜 나갈 계획이다.

물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산공장

의 물류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2002년 37%에 머물렀던 평택항과 인천항

의 이용률을 2004년에는 70%로 대폭 높이는 등 2001년 600억원 수준이던 총 물류비용을 450억원 수준으로 낮

추기로 했다.

동시에 운송차량의 배차상황을 비롯해 화물이동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고객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운

송사와 온라인 체제를 구축하는 등 선진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5/18>

†고홍식 사장이 대산공장 현장을 둘러보며 에너지비용 

등 철저한 원가절감을 당부했다.


